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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금융 뉴스
금감원, 
2011년 퇴직연금시장 현황 발표

최 원 선임연구원

 금감원에 따르면 2011년 말 퇴직연금 적립금은 퇴직보험·신탁의 효력 만료와 사외에 적립하지 않은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한도 축소 등의 영향으로 2010년 말 대비 71.3% 증가한 49조 9,168억 원

을 기록함.

 금융권역별 퇴직연금 적립금은 은행이 48.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생명보험

(25.6%), 증권(18.0%), 손해보험(7.8%) 순으로 나타남.

 제도유형별로는 확정급여형이 75.2%, 상품유형별로는 원리금보장상품이 92.4%로 가장 높게 나타

나 안정성 선호 현상이 뚜렷한 것으로 조사됨.

 2011년 말 기준 퇴직연금 도입사업장은 13만 9,151개소(도입률: 9.2%)로 나타났고, 가입자 수는 

328만 3,608명(가입률: 36.0%)을 기록함.

 2011년 말 기준 총 57개사(은행 17, 생명보험 14, 손해보험 8, 증권 17, 근로복지공단)가 퇴직연

금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금감원은 2012년 퇴직연금시장과 관련하여 적립금 규모를 70조 원 내외로 예상하는 한편, 경쟁방식에

서도 양적 경쟁에서 질적 경쟁으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함.

 금감원은 과거 3년간 퇴직자산 성장률 추이를 기반으로 2012년 말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를 약 

70조 원으로 전망함.

 또한, 금감원은 최근 5년간 퇴직보험·신탁 전환 효과로 가파르게 성장한 퇴직연금시장이 2012년

부터는 계속부담금에 의한 완만한 성장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함.

 특히, 대기업의 퇴직연금 도입이 마무리되어 가는 만큼 사업자 선정을 위한 고금리 경쟁 유인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함.

 금감원은 퇴직연금시장의 안정적 운영 및 건전한 시장발전을 위하여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하고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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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금리 과당 경쟁, 특별이익 제공, 계약 강요, 계열사 계약독점 등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상시 

감시 및 검사를 강화함.

 퇴직연금 수수료 부과체계의 문제점을 발굴하여 합리성 제고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비교 공시 시

스템을 구축 및 개선하여 가입자의 권익 제고에 노력함.

 퇴직연금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을 추진하고, 퇴직연금 업무실태점검도 실시할 계획임.

(2011년 말 퇴직연금시장 규모는 50조 원으로 성장, 금감원, 2/7)




